
FACT SHEET: 일한 문화・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제언의 주요 포인트 

제목: 문화・인적 교류를 위한‘일한 모델’의 추진을 

【지식인 회의의 성격】 

・ 1998년의‘일한 파트너십 선언’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・인적 교류 및 미래지향적 

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이념과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. 

・ 의장인 곤도 세이치 전 문화청 장관과 일한 관계에 정통한 지식인 5 명, 총 6 명이 

핵심 멤버이다. 여기에 다른 전문가들을 초청해 8월과 9월에 걸쳐 세 번의 회의를 

가졌다. 고노 타로 외무대신도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.  

【기본 인식】 

・ 근래 20년 동안 일한 간 무역 총액은 2배 이상, 인적 교류는 3배 이상 늘었다. 양국 

관계는 여러 현안을 안고 있으면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. 

・ 과거 한 때 불행한 관계에 놓여 있던 두 나라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

함께 번영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. 50년 넘게 꾸준히 쌓아온 이 

관계는 더욱 성숙해짐으로써 ‘일한 모델’로서 후세와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줄 수 

있을 것이다.  

・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상대국에 있는 지인,‘개인의 얼굴’을 바로 떠올릴 수 

있다면 불필요한 반감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.  

・ 국민 간 상호 인식의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. 끈기 있게 우호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

것이 중요하다. 

【교류 사업에 대한 제언】 

・ 양국 간 정치・외교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민간과 지역 간 교류는 지속해야 한다는 

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. 

・ 50년간 800만 명 규모의 청소년 교류를 실시한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노력을 참고해 

청소년 교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. 나아가 오피니언 리더 층의 교류 사업 강화도 

필요하다. 

・ 상대국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양국 젊은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내실 있게 

확정해야 한다. 

・ 한국에서 일본 요리의 보급을 담당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, ‘식(食)’과 

관련한 외국인의 일본 연수와 취업 기회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.  

・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 격차 확대 등, 공통된 과제와 씨름하는 양국의 NGO와 NPO가 

협력할 수 있도록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칭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

한다. 

・ 일한 양국을 ‘하나의 여행지(목적지)’로 여기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양국 

관광 당국의 연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. 

（끝） 


